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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스�쿨러백, 쿨 스카프, 얼음 냉장고 등 쿨링 용품 전국 배송 캠프에 전달�� 
6월부터 수분 보충 위한 생수, 음료도 매일 제공해� 
더 나은 근무환경 만들기 위해�쿠팡맨과�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

2018. 8.�10.�서울�—�이커머스�리딩기업�쿠팡(www.coupang.com,�대표 김범석)은�폭염 속에서도 고객과의 약속을
지키기 위해 노력하는�쿠팡맨들에게�무더위 극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쿨링 용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.� 

쿠팡은 지난달 무더위 속에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 쿠팡맨들을 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쿨링 용품과 음료를 전국의  쿠팡 배송캠
프에�전달했다. 더위를 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‘써모스�아이스�쿨러백’과 ‘K2 쿨 스카프’를�쿠팡맨들에게
�각각 하나씩 모두 제공하고, 수시로 얼음을 리필 할 수 있는 얼음 전용 냉장고를 전국의 배송캠프에 새롭게 배치했다.�� 

또, 지난 6월부터는�쿠팡맨들이�업무 중 수분을 수시로 보충할 수 있도록 생수와 이온음료, 포도당 캔디를 매일 제공하고 있다.�� 

쿠팡은 쿠팡맨들이 더욱 배송에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.  특히 매달 
열리는 ‘쿠톡’에서는 전국 각지의 쿠팡맨 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근무환경 개선과 배송효율을 위한 다양한  아이디어를 
자유롭게 회사에 제안하고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. 이번 쿨링 용품 지급도 쿠톡에서  먼저  아이디어가 
나왔다.� 

쿠팡이 쿠팡맨 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 쿠팡맨 유니폼 변천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. 2014년
에 초창기 쿠팡맨 유니폼이 하늘색 피케셔츠에 베이지색 긴 면바지였다면, 2015년에는 쉽게 더럽혀지는 베이지색 바지를 네이
비색으로�변경하고�매쉬�소재를 적용했다. 작년에는 더운�긴바지�대신 시원한 반바지를 입고 싶다는�쿠팡맨�
의견을 수렴해 여름 유니폼을 반바지로 모두 변경했다. 또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셔츠에 반사띠를 추가하고 메모를 많이
하는�쿠팡맨�특성을 고려해 볼펜 꽂이를 추가하는 등�쿠팡맨들과�논의해 유니폼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하고 있다.� 

이선승 쿠팡 로지스틱스 디렉터는 “이번에 전달된 쿨링 용품이 무더운 날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 쿠팡맨들에게 도움이 되
길�기대한다”며” 앞으로도�쿠팡맨�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현장에�반영하겠다”고�말했다.� 

한편, 쿠팡은 배송담당 직원인 쿠팡맨 채용을 전국 단위로 이어가고 있다.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 인쿠르트 등 잡포털에
서도� 검색이 가능하며 온라인상으로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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